
영화 <파이란>은 개봉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많

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국 영화 걸작 가운데 하나입니다. 

영화의 주인공 이강재는 배 한 척 살 돈 벌어오겠다고 큰소리

를 치고 고향을 떠나 건달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. 그러나 세

월이 흐른 지금, 그는 청소년들에게 불법 비디오를 팔고, 동

네 구멍가게를 협박하여 자릿세나 뜯어내는 그야말로 한심한 

삼류 건달 처지일 뿐입니다. 그러던 어느 

날, 경찰이 강재를 찾아와 아내 사망 소식

을 전해줍니다. 아내의 이름은 ‘백란’. 중

국식으로 발음하면 ‘파이란’입니다. 그런

데 강재는 중국인 아내의 이름조차 기억

하지 못합니다. 거기에는 나름 까닭이 있

습니다. 

파이란은 어머니가 죽고 난 후 그녀의 

유일한 친척을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. 그

런데 그녀의 친척은 이미 다른 나라로 이

민을 떠난 후였습니다. 갈 곳이 없게 된 

파이란이 당장 먹고살려면 일을 해야 하

는데 여권의 체류 기간이 짧아 그럴 수 

없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인력소개소

에서 제안한 방법이 위장 결혼이었고, 돈을 받고 일면식도 없

는 파이란의 호적상 남편이 된 사람이 바로 강재였습니다. 

파이란은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작은 어촌에 있는 세탁소

에서 힙겹게 보금자리를 잡습니다. 진심으로 강재를 남편으

로 생각하고 있었던 파이란은 혼인신고 서류에 붙어 있는 강

재의 사진을 바라보며 남편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갑니다. 그

리고 언젠가는 남편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. 

그나마 평화롭던 파이란의 일상도 잠시, 그동안 잠잠했던 기

침병이 다시 도지고, 치료비를 구할 수 없었던 파이란은 결국 

외롭게 죽어갑니다.

난데없이 아내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게 된 강재는 사진을 

통해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. 그리고 파이란의 유품 

중 강재에게 쓴 편지 한 장을 보게 됩니다. 편지에는 결혼해

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이 서툰 한글로 적혀있었습니다. 그 순

간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강재의 마음에 지금껏 경험하

지 못했던 따스한 온기가 한 줄기 햇살처럼 비집고 들어옵니

다. 그러자 강재의 영혼에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

니다. 마침내 강재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

버린 아내와 대면하게 됩니다. 그리고 파

이란의 유골함을 들고 바닷가 방파제에 

앉아 그녀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

를 읽고 나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. 강재

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온 따듯한 온기

는 강재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아본 진

심 어린 감사와 그리움과 사랑이었습니

다. 파이란의 순수한 사랑은 그동안 강

재가 모르고 있던 또 다른 강재를 깨웠던 

것입니다. 

김수환 추기경님은, 사람에게는 세 가

지 ‘자기’가 있다고 하셨습니다. 첫 번째 

‘자기’는 남이 아는 자기이며, 두 번째 ‘자

기’는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‘자기’이고, 마지막 ‘자기’는 

자기도 모르는, 오직 하느님만 아는 ‘자기’라고 합니다. 세 가

지 ‘자기’ 가운데 진실 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‘자기’는 본인

은 모르지만, 우리 마음속에 있는 ‘하느님을 닮은 자기’일 것

입니다. 그래서 어느 사상가는 인생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

참다운 ‘자기’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. 영화

의 엔딩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. 남들이 알고 있는 삼류 건달 

강재로 보자면 처참한 비극이지만, 하느님이 아는 강재로서

는 참다운 자기를 찾은 후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

이하는 해피엔딩일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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